
THE TOWN NEWS 15January 21 2019   Vol. 1247타운뉴스 칼럼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chahn@townnewsusa.com

London Fog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군림하던 대영제국의 앞

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15일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을 부결시켰다. 정족수 634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

표. 영국 의정 사상 정부안이 200표 이상의 표차로 부

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렉시트의 앞날은 안개 속

으로 빠져들었다. 테리사 메이 총리도 정치적 위기 상황

에 직면하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은 부결 발표 직

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

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그

러나 16일 실시된 불신임안은 찬성 306표, 반대 325표

로 부결되었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19표 차이로 정권

을 유지하게 되었다.

 

부결 발표 직후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새로

운 방안을 도출한 뒤 이를 EU와 협상할 계획이다. 만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3월 29일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되어 아무런 합의 없이‘노딜 브렉시

트’로 가게 된다.

1975년에도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67%가 

잔류에 투표하면서 EEC 잔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 유럽 연합(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를 실시했다. 그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 

반대 48.1%로 탈퇴가 확정되었다. 2년간의 탈퇴 협상 

기간 동안 영국 정부와 EU가 협의안을 만들었으나 15

일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번 표결에 부쳐진 브렉시트 합의안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내년 말 전환 기간까지 EU하고의 새로운 관계

가 정립이 안 되면,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했다. 이 안전

장치는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과 EU 단일 시장 내에 

그대로 두고, 브리튼 섬은 관세 동맹 안에 두겠다는 내

용이다. 이는 북아일랜드와 브리튼 섬을 구별하는 것으

로, 대영제국(UK)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이 안전장치를 영국이 일방적으로 처

리할 수 없다. 반드시 EU하고 합의를 해야 처리할 수 있

도록 했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주권

을 팔아먹었다며 반발이 거세다. 자칫하면 브렉시트가 

안 될 수도 있는 합의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브

렉시트 반대론자들은 브렉시트 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즉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찬성론자, 반대

론자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합의안이 부결됐다는 게 브렉시트 자체가 없었던 일

로 되는 것은 아니나 유럽연합은 계속 영국이 없던 것

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유럽 법원에서도‘영국이 

일방적으로 이 브렉시트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이 철회를 안 하고 다른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된

다. 예정대로 3월 29일에 자동으로 탈퇴되는 것이다. 합

의 없이 브렉시트가 단행되었을 때의 영국에 닥칠 혼란

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수출규모 5,030억 

달러로 세계 수출순위 9위, 수입 역시 세계 5위로 수출

보다 수입이 더 많은 영국의 입장에서 관세 문제가 가

장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또 전 세계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걷어 들이고 있는 영국의 금융 산업에도 큰 혼

란이 예상된다.  

현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어 런던에 살

고 있는 친구와 통화했다. 영국의 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일을 저

질러 놓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우왕좌왕 난리가 난 

상태이다. 재투표하자는 주장, 지도자를 갈아치우자는 

주장,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Mob Justice(중우정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으

며 결국 EU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수의 어리석은 국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는 그리스 시대부터 민주주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한마디로 Shamble(아수라장)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Joke처럼 느

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Joke가 아니다.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 와서 왜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었

다. 그렇다고 누굴 탓하고 희생양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된다. 대영제국의 안정은 물론 EU와 온 세계가 물의 없

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의

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대영제국이라는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의회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어 자국

은 물론 온 세계에 커다란 피해 없이 지날 수 있는 해결

책을 도출해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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